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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밀라 보라 

나 바울은 너회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F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야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할례를받는각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율볍 전체를행할의무를가진 X바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얻으려 하는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칼 5 :1~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유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비울은 동요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유대식으로 실L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 
치있는 구원을 얻으려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쳐 
진리에 순종하려는 갈라디아 그싹도인들에게 뺨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 
한 까닭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稱義를 적용 
시커파 이러한 문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의를 강력하거l 주장하고， 믿음 
으로 말미암는 의(劃를 위하여 아무 것도 더할 것이 없음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 
룩하게 되는 것이지 결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변증하여 설 
명한 뒤에，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그대로 실행하라고 

진술합니다. 비록 할례에 대한 논쟁 자체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동요시 
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일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율법의 문제는 당 
시와 마찬7비로 지금도 영향을 줍니다. 비울의 메시지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에서 벗어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굳게 설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스도쩨서 예비하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자유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비울은 
너회에게 밀F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 
으리라’ (1， 2절). 율법(할례)과 은혜(그리스되는 혼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 
고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 
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蘭를 성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는가 하는 것도 관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일 
들은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존재가 되거나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 
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디움과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기 위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대하여 더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히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의 결박을 깨뜨리셨고 ‘사망 
의 쏘는 것’ (고전 15:56)을 소멸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 
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인간 
으로 이 세%에 오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든 것을 의롭 
게 행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것은모든사람은죄를지었고하니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잎}아 연의닝}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새’.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갈 4: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에굳게서십시오. 

율법에서 떠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예수께서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 

니다. 만일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에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꿀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변합니다. ‘패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 
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3， 4절). 율법은 수많은 계명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율법을 준수하려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모든계명을하나도남김없이 다순종해야합니다. 만일 어떤사람이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 
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잎F아 칭의를 얻으려는 것은 칭의에 이르는 유일한 
기초인 은혜의 길을 떠나 버리며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결코 구원을 발견하실 수 없습니다. 

예식의가치에서 떠남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 종교적 예식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들은 결코 여러 
분을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 
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밀녕}되 내가 너희 
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지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23). 바 
울은 더욱 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율법에 서지 마십시 

오 

믿음으로굳게서서 
믿음으로 말미잎싸 굳게 서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에게 의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5.6절). 정말로 의(義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옴니다. 신자들의 소망은 그들을 의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과 그것이 주 
는 것들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만 
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는 오직 한 소망을 말하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 
도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믿음이 없이는결코의로울수없습니다. 

그리스도애게 초점율 맞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 

진 구속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할 것입니 
다. 이것이 오직 성령을 쫓아서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결코 의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완전하게 만들수 있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시는 유일한 은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 
리요:' (롬 8:24). “우리 생명이신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그때에 너희도그와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 
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4.5).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 
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관심이야말로의롭게 되는유일한길입니다. 이러한관심은반드시 여러분에게 
의의 소망을줄것입니다. 그러므로믿음으로그리스도안에굳게 서십시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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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senior 

I Sermon of pastor Kim I StIÃηd 홈감r빼 ìll e~센st 

It was for freedom that Chr언t set us free; therefore keep standing firm and do not be subject again 
to a yoke of slavery. Behold I , Paul, say to you that if you receive circumcision, 

Christ will be of no benefit to you. And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who receives circumcision, 

that he is under ob/'띤'atωn to keep the whole Law. 
You have been severed from Christ, you who are seeking to be ‘justified by law; you have fallen from grace. 

For we through the Spirit, by faith , are waiting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For in Christ J 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 (Galatians 5:1-6) 

In fodoy래ble verses. Paul is s싹p야ea미뻐ki셔뼈i 
churches of Ga미la마f꺼ia. Cαer‘ta미in Jewish Cαhr끼’냐ist꺼i띠an녕s (the Ju뼈j피da미izeαr‘녕s) 

were tea따C야h에1끼배in띤9 t얘ha야t meαr끼’끼i바t-sa미Iva따f꺼ion thro’'Ol애u얘j띤gh obedience to the Law of 
Moses was necessary. Their persuasions concerning circumcision were 
hinder’ing the Christians of Galatia in obeying the truth. As such , Paul 
jumped in to apply justification by faith in relation to Christian 
liberty. After’ asserting the rightness of the gospel , and defending 
and explaining justification by faith plus nothing, and of sanctification 
by the Holy Spirit, not the Mosaic Law, he here puts into practice the 
necessity of standing firm in Christ. Although arguments concerning 
circumcision do not sway most Christians today, other factors related 
to ear’ning God's grace influence them. Paul's message urges all 
believers to stand firm in freedom, from the Law, and by faith-in 
Christ alone! 

Stand firm in the freedom Chr’ist provides. "It was for freedom 
that Chr’ist set us free; therefore keep standing firm and do not be 
subject again to a yòke of slavery. Behold I , Paul , say to you that if 
you receive circumcision. Christ will be of no benefit to you"(vv. 1&2). 
Law (circumcision) and grace (Christ) simply do not mix. Jesus Chr’is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He gives us freedom. Human power is 
limited. We cannot make ourselves righteous, no matter’ how hard we 
try. The good news is that Jesus has the power to make us righteous, 
and from there give us freedom. It’s useless trying to make yourself 
good. It's a waste of time tr’ying to make yourself r’ ighteous by 
keeping the Jaw. You cannot satisfy God by being good and doing 
good things. You cannot secure God's favor by trying to keep the law. 

The beauty and wonder of God's grace is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nymore about whether or not you have the ability or strength 
to keep God's commands. My friend , Jesus broke the bonds of sin and 
removed the sting of death. You are free from them in Him. Jesus 
alr’eady accomplished everything. He came to this earth as a sinless 
Man, kept all the laws, and did everything righteous in front of God. 
In Jesus, God was well pleased. But as for you, you are a sinner. The 
Bible tells us that 미 1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God's glory. You 
just can’t make it on your own! When you break the law, J esus pays 
the penal까. Romans 8:2&3 tells us, "For the law of the Spirit 0 

receives cir’cumcision, that he is under obligation to keep the whole 
Law. You have been severed from Christ, you who are seeking to be 
justified by law; you have fallen from grace"(vv. 3&4). Because the 
law is a unit, obedience to it cannot be selective. If one chooses this 
route, then J esus is nothing. To use the impossible ground of 
justification by law is to leave, abandon, and fall from the way of 
grace as the only basis for justification.. Christ is what is important. 
You cannot find salvation in the law. 

Christian members participate in many formal rituals , like baptism, 
communion , and marriage. There is value in these religious 
ceremonies , but they do not make you righteous.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Mt. 7:22&23). Paul is even more 
direct, “ For as many as are of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abide by 미| 
thing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perform them"(GaL 3:10). 
Christ give us freedom from the law. Therefore, stand firm in Christ, 
not the law. 

Stand firm by faith. Faith gives you the hope of righteousness. 
“For we through the Spirit , by faith , are waiting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 wor’king through love"(vv. 
5&6). Righteousness r’eally comes from your faith. The hope of 
believer’s makes them righteous. Hope in this world and the things it 
offers is nothing. It is a false hope, a deadly hope . . Only hope in 
Jesus Chr’ist brings forth life. It is a r’eal and eternal hope. The 
Bible only tells us of one worthwhile hope, and that hope is in Jesus 
Christ. You cannot be righteous without faith in Christ. 

We have to focus on Jesus Christ with our faith. It is our 
privilege of redemption. It will stay eternally with God. That’s why 
thr’ough the Holy Spirit your faith can be righteous, not ritualistic. 
There is nothing of this earth that can make you perfect. The only 
hope of God's presence in your life is thr’ough faith in J esus Christ. 
That makes you righteous! "For in hope we have been saved, but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o hopes for what he already 
sees?"(Rom. 8:24).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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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닫f을 롱활 숲걷훌 

‘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4-10)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인 됨에 벨기세텍의 반 
|차를 쫓는 영원한 사역이었습니대6-7절) 구약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반 

드시 하나님의 선택’ 으로 직위를 얻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음에도 자신의 방식과 계획대로 사역을 수행한다 

면그는돌이킬수없는하나님의 심판을받습니다 민 16장을보면고라와다 

단이 족장 250명과 함께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거나 그뚫 높였다고 말씀핸 것01 0)-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높 

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민 16:3).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을 취하고 그 
들도 자신의 장막에서 불을 피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시어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음부에 빠져 여호와의 

총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 

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실L아나리라!' (막 

10:33-34).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 .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 인자의 온 

것은섬김을받으려 함이 아니라도리어 섬기려 하고자기 목숨을많은사람들 

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높아지려고하던 빌립보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잉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 

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여 십자가에서 자 

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고주님의 뒤를따라갈수 있어야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F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 

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5절)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 2 :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 

습니다 “ 너는 내 o}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5절). 01 말씀은 초대 
교회 이후로 메시아적 메시지로 이해되어옹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던 무리들의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 
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메시아를 대적했던 무리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 우주의 왕으로 시온 산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님께서 우주의 왕이 되신 것은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제사장으 

로 백성들의 죄 문제를 사하신 것도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벨기세텍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6 

절).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 보던 수신자들은 벨기세텍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 

었습니다. 벨기세텍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힘L에게 복을 빌어준 자였으며， 아브­

라E에거l 십일조를 받은 인물이었으며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저자가 벨기세텍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 

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 

정혐민목사 

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6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영원히” 벨기세 

텍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 

라는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진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싹도의 끊임없는 기5:.7)-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외 

부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 

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 

랑하시는 이로 말미잎F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라’(롬 8:35,37,39) 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편 보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 

리가이 땅의 모든죄악을넉넉히 이길수있습니다 

7-10절은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고난을받 

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7절). 이는 예수님께서 육제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았으며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주님을죽일 빙반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생애 사역 기간동안주님에게 

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죽음에서 구 

원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 

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뭇을 이루셨 

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의 순종을 갚이 묵상하시 

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켓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뭇대로 마옵시고 아 

버지의 뭇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내어 놓으심으로 하니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벨기세텍의 

반치를 쫓아 히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고 

난의 장소에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켓 

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심히 고민하 

여 죽을 정도로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때에(마 26:37-38), “앞에 있는 즐거웅 
을 위하여"(히 12:잉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 

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고통 

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켓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구원하시 

기 위해서 울부짖으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 

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히옵소서 그 

러나나의 원대로마옴시고아버지의 원대로히옵소서”까 26 : 3아.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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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곰 주줄말O는 전교팀 
팀 팀장 선교지 일 자 

10교구 2지역 김경환 우즈벡키스탄 5월 13일(화)-5월 24일(토) 

2교구 1지역 김영달 몰도바 5월 14일(수)-5월 24일(토) 

-、

.. 연'XH )..1역중인섣교팀 

팀 팀장 선교지 일 자 

12교구 1지역 강태영 인도 5월 1일(목)-5월 12일(월 

12교구 3지역 함철주 인도 5월 1일(목)-5월 12일(월 

2교구 5지역 이상해 네팔 5월 5일(월)-5월 17일(토 

1교구 8지역 이부성 몰도바 5월 7일(수)-5월 17일(토 

4교구 3지역 신광철 스리랑카 5월 7일(수)-5월 17일(토 

14교구 4지역 김동욱 몽골 5월 9일(금)-5월 19일(월 

흥 이번주도측딴}전교팀 

EC그| 팀장 선교지 일 자 

17교구 13지역 진학래 몽골 4월 28일(월)-5월 9일(금) 

11교구 2지역 장철환 인도 4월 28일(월)-5월 8일(목) 

12교구 5지역 정원근 카자흐스탄 4월 29일(화)-5월 9일(금) 

7교구 6지역 송두섭 방글라데시 5월 1일(목)-5월 8일(목) 

6교구 1지역 이실호 인도 5월 1일(목)-5월 9일(금) 

7교구 7지역 이인광 불가리아 5월 1일(목)-5월 9일(금) 

X과승， 쑤 εl 운 용증:?-( ιF죠 ? 

많은 젊은이둥이 만1( 선교를 다녀와 추닝으t 역사하성과 복응으l 능력을 처l헝t-I-고， 
성숙f;ff진 오습으료 깐증과 깐요등을 풍0;놓는다. 그등으l 깐증ill- 간오을응 통해 

보요으I 소며욕 타시 도아보고 오 하 f;ff~1 chl서교른 껴l호If;ff 보자. 2 ' 2 ' - - 2 L ~" - , L ' L - c!.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 선교에 맞춰지며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보고， 나도 한 번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스리랑카에， 

이어서 터키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알렉산드리아로 단기 선교를 다 

녀왔다 

막상 선교지에 가 보니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 

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 그들은 우리 대원들을 무척 

반가워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이해했는 

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시간들이 

그들이 복음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임에는 분 

명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 

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생 

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 교회 방침대로 더 많은 

성도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길 바란다 

천은주 (청년1부) 

(선언주기자) 

끝까찌 

2003 년 하냐님의 막대71 

단71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 

스리량카b를래'ßadu/la)， 라트니푸래'Ratnaαj~이(5월 7일-5월 l겔 

작년 8월에 스리랑카의 누아엘리야와 바둘라(Badulla)를 다녀왔습니다. 바둘라 

는농촌이어서 잠자리의 불편등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그고단 

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흔들이 바로 그곳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기억이 나는 일중하나는그곳에서 만났던한무슬림 
가정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우리를 초대하여 환대해서 우리는 무척 당황하고 한 
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 복음을 순순히 받아 들였 

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는 약속도 지켰고， 출근하던 그 집 아들 
은 우리가 전도할 때 싱할라어로 통역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올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다시 그곳으로갑니다. 다시 가서 그가정들을다시 방 
문하여 그곳에 가정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지난 1월부터 선교팀을 구 

성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힘들어 했는데， 꾸 

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모두들잘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스리랑카에서 하늘의 비밀이 선포될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영 
원한생명을 맛보고참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3. 이번 선교를통해서 개인， 가정， 구역， 지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이 진보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신광철 
교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 4교구 3지역장 

2003 년 하냐님의 막대71 

단71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 

스리랑카의 마할레와 감풀라로 7월 28일(화)에서 8월 8일(금)까지 10박 11일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작년 12월에 스리랑카 타밀족이 많이 사는 북부 지방에 푸탈 

림과 아누라다푸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처음 가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 

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총무로 다녀왔는데 올해에는 팀장으로 자리바꿈 

을 하니 부담감이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리랑카 푸탈람에서 노방 전도 

를 하던 중 성당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술 냄새가 진통하였습니다 그래 
서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들은 노는 날이 

며 술 먹는 날이라고 주저 없이 답하였습니다. 불쌍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불 

교신자들은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고 조상들이 믿었으니 따라 믿는다는 맹목 

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 

리고자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한 교구의 같은 지역원들이 가도록 되어 있 

어 팀 구성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지원자는 여섯 명의 여성들뿐 

이어서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부에서 2명의 청년들을 지원 받아 

팀을 구성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보호하심으로사역하게 하소서. 
2. 모든 대원들이 스리랑캠 사령하고， 죽어7)는 영흔들을 귀하 

게 여기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흔들을만나게 송남서 

3. 팀원들이 은혜에 갈급하고 감λ까 넘치며 사령하고 협력때 
선을이루게하소서. 

4.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엄정섭기재 

정운환 

2교구 8지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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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메박부 

가잘픔축복 
최 철 희 (대학부 학생회 회장) 

나는 어 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께서는 마흔이 넘어 

서야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갑 

이 넘은 지금 구역모임에 참여하고 말씀 

을 배우는 데 일주일을 보내신다. 그 가운 

데 나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란다 

대학부에서 나의 신앙은 많이 변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대학부에 

서 성경공부를 하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 

다. 특히 로마서를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말씀이 ‘달고 오묘’ 해서 아껴서 읽을 정 
도였다.3학년인 지금은 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 

지，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체험해 가고 있다. 

처음 대학 문화를 접하는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술 담배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를 접하며， 많은 신앙의 고민들로 힘들어 한다. 그러나， 이런 대학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사회에 나가 겪어야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복음으로 무장하여 준비를 하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강한 힘에 그 

냥 휩쓸려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 

음으로변화시킬꿈을꿔야한다. 

“너는청년의 때곧곤고한날이 이르기 전，나는아무낙이 없다고할해가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기억하라" (전 12: 1), 

나 흔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 같은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이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젊은이 들이 있 

다면 토요일 대학부 집회에 꼭 참석하여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길 소원한다. 친 
구야. 토요일 대학부 집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덤후 2:22). 

나를 참된 교사로 이팔어 주사는 주님의 손갤 

유병 규(대학부교사) 

대학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학생들의 말 

씀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모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얼마전에 영적으로무기력해진적이 있었다. 날마다말씀을붙잡아주님께서 허 

락하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건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무 

뎌진 모습으로 살았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너무 

도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내가 딸씀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숨긴 채 그들 앞에 서면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안색이 안좋아보여요라며 걱정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겐 보였던 것일까?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적지 않은 당황함을 느꼈 

다. 결국 그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어 놓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주중에도 연락해 

서 위로와 힘을 주고 중보해주던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고난주간새벽기도를통해 주님의 위로와사랑을체험했다. 

전에 어느 교사로부터 이 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가 참된 교사인지 

아닌지 학생들은 안다. 교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지 아닌지를 학생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기 

도 없이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주는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입장에선 진정한 목자로부터 꼴을 얻는 것인지 샀꾼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가르치는자와가르침을받는자즉교사와학생의 관계는 일방적으로전 

달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영적 나태함으로 인하여 참된 교사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 

로섰을 때，그것을아이들을통해 깨닫게 하시고늘깨어 민감하게 준비하도록도와 

주시는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귀하고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 

다. 

!i-송켜|ι~ ('11i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장성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 

신자의 장성해가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의 장성은 자기의 도덕적인 완성 

이라든지 인격적인 성숙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신자의 장성은 오히려 자신의 죄인 

됨을 깨닫고 죄인의 모든 가치와 정신을 버림과 동시에 주님께 자기를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 

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수양하는 의미로， 혹은 좀더 지적인 것이나 좀더 앞선 어떤 

것을 얻어 보려고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가 앞선다면 그것은 공리종교이지 참된 기 
독교가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셨다면 다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믿고 난후에야 비로소깨닫습 

니다. 깨닫고 나서 믿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 

다. 인간은 죄인이라 절대로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뭇을알수 있는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인간은죄에서 돌아설 능력을전적으로상 
실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뭇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신자로서 해야 할 선한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죄인의 습성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 

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시되 훨씬 광범위하게， 훨씬 미묘한 데까지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영)으로 하시니까 사람의 속에까지 다 미쳐 

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 

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 

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 의에 대하여 ，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7-8)라 

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 

람은 죄가무엇인지 의가무엇인지를알게 됩니다. 이것은불신자들은절대로알수 

없는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인격을 성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면 진실로 성령께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기를 전부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뿐 아니라 본래의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기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는지 돌 
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매 순간 성령께 의지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신자의 

생활에서 깨닫고 나가야 할 도리입니다. 만약 교회를 오면서도 성령께 의지하지 않 

고 단지 인격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을 읽고- 편집실 제공) 

%l 생이라는 무해 우I에서 

구세 훈(대학부) 

내가 처음 충현교회에 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동네의 작은 교회에 다 

니던 나는 충현교회로 온 후 잘 적웅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이 분반공부를 하던 친구 

들과친해지고조금씩 충현교회에 적웅해 갈무렵 선생님 한분이 날찾아오셔서 이 

렇게 말씀하셨다. “너 성극같이 안해볼래7’ 웬지 재미있을것같기도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궐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예”라고 대답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 

안난성극을하고 있다. 

성극은 무대에서 ‘극’ 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는 성극을 하면서 노래 

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비전을 찾았다. 그 달란트는 선교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 

었다. 작년 불가리아에 단기선교를 가면서 준비했던 마임 ‘핸즈’ 는， 보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앞에 서서 공연을 하는 우리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연극이라고 하면 극장이나 무대를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창가지 였 

다. 하지만 불가리아에 단기선교를 갔을 때 우리는 길가나 들판뿐만 아니라 어느 집 

의 방안에서도 공연을 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소가 상관없는 것처럼 

성극도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서 있을수 있는곳이라면 어디든그곳이 무대가 되었 

다.나는하나님이라는엄청난연출가를만난행운을가진배우다 난하나님께서나 

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연기로 하나님을 

찬양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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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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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는I을 g}께하는 읍I자1f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서，작게는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그러나 하 

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긍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십자가를 바라보노라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 

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 

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철저히 벌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명하게 보 

여준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별하셔야만 하는데 ， 이 

런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 

로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지키시고， 동시에 그 아들 안에서 죄인들을 은혜 

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넷째 ，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변성 

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예고하 

셨고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셨으니，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불변성의 뚜렷한 증거 

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 

준다. 하나님은우리로하여금죄의 형별과 영원한고통을받지 않게 하시려고자기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를 향한 하 

나님 의 확증된 사랑(롬 5:8)이 아닌가! 

당신은 십자가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발견했는가? 당신으로 하여 

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무궁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길 

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십자가 안에서 보고 있는가? 그리하여 십자가가 당신에게 가 

장 중요한 것， 곧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당 

신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만일 당신이 이런 것들에 관하여 무지하며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 

는 사람이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라도 겸손히 성령께 간구하자. 성령 

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 십자가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시도록 간절히 구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편집실) 

* 다음 주일 한송 •• •••••••• 

514장 “누1f 주를 따라” 

이 찬송은 루이제 라이하르트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찬송곡명을 택해서 작 

곡하였고，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 1877년 10월 역대상 12장 18절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 

을 바탕으로 작시하였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보면 다윗과 사울과의 싸웅에서 다윗 

에게 돌아온 아히에셀 일당과 갓 사람 중에서 에셀 일당， 그리고 30인의 두목 아마새 

가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 도왔던 기사가 있는데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 이것 

을 읽고 과연 왕의 편(그리스도의 편)에서 적(사단)과 싸울 자가 누구일까? 라는 생 

각을 하며 이것을 썼다. 또한 이 찬송 속의 싸움은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전쟁인데 그 군사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감해야 한다 
1질 - 누가 주를 따라 섣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심겨 남을 구흘ψf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러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2질 · 서/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 환난 핍박 많끄 원수 ?1OfLf 주의 용사 더욱 힘이 S켠fLf 

누가 능히 이겨 넘어 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 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찬송의 대의(大意)가 “악과싸움에서 우리는주의 편에 서서 확실한승리를 얻 

는다”는 것이므로 군인답게 씩씩하고 힘있게 불러야 한다. 승리한 용사처럼 .. , 
(찬양위원회) 

..... 

쭈 St효쉴 •••••••••• 

6교듀장질2구역 이애자 권샤의 동생 이영숙 정도 

이영숙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언니 이애자 권사의 복음의 소 

리를 듣고도 주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전선을 못쓰게 됐었 

습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꼼짝없이 이애자 권사로부터 계속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이 영숙 성도는 장애가 되도 좋으니 살려만 주면 주의 중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고， 지금은 붐이 조금 회복되어 걷기와 작 
은 활동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앵인터뷰@ 

1. 챈국옐핀은 !흥헛ι|화고 생7.tø~나융?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의 중 

심을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î. 챈국앨핀e훌서하고있는옐은? 
올해부터 중등1부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등1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님의 어린양 같이 순수하고 맑게 성장했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필려 ， 흑은 친구 

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귀한 영흔 

들이되었으면합니다. 

주님을 찬g봐기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τ. 챈국옐훈e훗셔 앨족한적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 버리셨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전하는， 영 

흔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냐， 그최스준와어떤 판껴|엔ì~? 
예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며 친구입니다.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하사 귀하신 계획안에서 창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제가 힘들고 슬플 때 위로해주시 

고격려해주시는분이십니다 

ç. 최근어| 은혀| 밴은 말쏟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 

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니" (빌 2:13) ,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민선 (중등1부 반주) 

새 가 족 ， 을 환 영 · 합 · 니 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37 윤현경 l 장년1부 박승길어) 549 홍영민 8 청년2부 황옥엽(8) 561 이현성 19 청년1부 문효식(4) 

538 임남희 1 장년1부 박미순(4) 550 윤창호 8 청년1부 이종엽(8) 562 장현주 19 청년1부 권진(17) 

539 황영춘 1 장년1부 박미순(4) 551 신동복 9 장년1부 김병수(13) 563 김소연 19 대학부 이정훈(8) 

540 임주희 l 대학부 박미순(4) 552 김현국 10 장년2부 김현자(10) 564 오인식 19 챙년1부 이순자(1 ) 

541 임수현 1 고퉁부 박미순(4) 553 손송원 13 청년1부 조혜순(2) 565 박지혜 19 대학부 김광미 (9) 

542 황현석 1 청년2부 이진규(6) 554 정은경 13 청년1부 신혜영(2) 566 박혜영 19 청년1부 

543 김국자 1 장년3부 정인선 (9) 555 권인안 14 장년3부 전용해 (8) 567 김현주 19 대학부 손기현(8) 

544 이성일 1 대학부 이남숙(9) 556 조은석 14 청년2부 정금순(13) 568 나지희 19 대학부 안은숙(19) 

545 정영일 l 청년2부 박광석(1) 557 정은주 14 청년2부 정금순(13) 569 오장욱 19 고퉁부 박민서(3) 

546 조남이 6 청년1부 김군자(6) 558 김문자 14 장년2부 조윤수(16) 570 이기영 19 고퉁부 정경희(16) 

547 김정란 7 청년1부 송행자(5) 559 oJc춘하 16 장년2부 배만수(5) 571 임정화 1 장년1부 김영옥(4) 

548 주똥철 8 청년2부 황옥엽(8) 560 박혜경 19 대학부 김정숙(10) 572 최계화 2 청년2부 강태영(1 2) 

* 충현교회의 한 기족01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7f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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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학교 

Rel'tel'tÞer Yo tJr Cre~tor While Yo tJf!9 

재는 연재 중등2부어써 윤영， 다솔， 한영l 수호， 서인l 금벌 이랭께 6명의 한구들과 샤랑 4반이라는 

한배를타고항해중인문희월업니다，하나념이라는나:챔반에의존하여멜씀공부도하고과7'~의싫 

을 나눈 7'1도 벌써 다생 댈:01 되어감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샤로 봉샤하면서 매} 과연 。101틀올 철 

까르힐 수 앗을7'1 떨리11도 했고l 한창 샤춘끼를 꺾고 앗을 아이들이 나어r께 마옴문을 얼7'1 않으면 

어쩌나 하는 앵과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힘 때문에 녕경공부 "P~φIf는 더 쟁중하여 멜씀을 

배우려고 하였고， 획대한반 힌구들의 눈높이에 맛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마학교수햄과제|로빠지고뱀공부1~ 익숙해7'1자 저의 샌앵’벨판불。1 =셔췄 

옵니다， 명뺑| 반 0101틀과 자주 연락하7'1도 못했고l 그동안 생경 멜합" 대해 1~쨌던 확고한 믿 

옴。| 흐려해 맴어써 댐댐함과뻐겔되지 않는겔증이 뺀낮슐니다， 이련 저런책을틀해보11 

도하고샤렴들과이onl해보.11도했7'1만별로나아7'1 7'1는않았습니다， 주뺑|반힌구틀올만 

나변 0101들어대|훨뱀써주7'1 못뺨4는갯때문에미안뺀젝도여러번있었습니다， 

I나는 모태쐐으로 하나념을일개!되댔7'1만 참뀔 샌앙올맺고 빠는껏옐깨I 라는 정문이 

내내 머랐속을 맴톨앗습니다， 우리반 힌구들 6명 모두 모태샌앙염이l도 불구하고 구월에 대 

한확샌01 없다는 고빽을 통해 부모념의 샌앙。| 아닌 냐 하샌의 샌앙을 잦는켓01 ~암으로 소 

중하다는 앵뼈| 틀었습니다l 그러던 중에 'Remember your creator while youngμ는 정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Lh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낌t71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 

래’ (전 12:1) 라는 녕경구쩔을 얼께 되었습니다. 하나닝깨써는 ’나를 창조하샌 분을 믿고 

한C굉 경배 드리는 켓은 나의 당연한 의무’ 라는 깨닿음을 주었옵니다， 종은 대학어l 까 

11 위하여 그리고 사회이l서 녕공하.11 위하여 교효때1 1~는 껏이 아니라 ’나는 하나념의 

창조물’이끼 때문에 창조7'~를 11억혀빠하는껏업니다， 이 멀씀을 우리반 한구들뿐만 

아니라중등 2부모든힌구틀。l 중보자되샌따그리스도를통빼 하나뱀| 젠정으 

로경배드리11를진엄으로 11도협니다， 

문희원(중등2부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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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21~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직전에 잠깐 머물렀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행 18:19~2D， 3차 선교 여 

행을 통히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비울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아볼로’ 

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대행 18:24~25a) . 그 

런데 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고(행 18 : 25비 ‘브리스길라’ 와 이굴라’ 라는 부부는 그를 데려 

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대행 18:2히 이것은 평신도가 평신도 

를 가르쳐서 제자삼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볼로는 Or7)야에서 믿는 자 

들에게 많은유익을주고유대인들과의 논의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디{행 18:28).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주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 

어나게 되었습니대행 19 :히. 이것은이방인이 구원에 이를수 있음을뒷받침한중요한사건 

입니다. 그리고 비울은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대행 

20:3D. 비록 페메드리오’ 라는 은장색이 일으킨 ‘성의 소동’ 으로 인하여 에베소를 떠나게 되 
지맨행 20:1),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 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다시금 복음을 강 
조하고 십자가의 도를 수호할 것을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장성한 교회로 자라게 

된 것입니대행 20장) 이처럼 비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 

유로 디모데를 남겨놓기까지 한 것입니대담전 1:3).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연행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사도행전 19장~20장을 읽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 

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나다 또한 디모데전 후서를 통해서는 에베 

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1절~7절 까지의 말 

씀을통해서 에베소교회가어떠한모습을가지게 되었는지도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 
베소서를 읽을 때， 매우 유익한 시각을 가지게 해 줄 것입니다. 

김동하목새활택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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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정 (중동1부 교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 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렸 

다. 그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 온 지 십 수 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 

다. 때론 힘든 봉사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마당의 뜰만 밟는 자， 회개하 

라， 자존심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을 

울려 왔다 그동안의 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자존 

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었다. 게다가 난 이기적이 

고 불성실하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다. 분명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 많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의 내면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기에는 내 

가너무 비참했다.분노와수치，좌절，자포자기.끝도없는 나에 소 

문들. 소문에 갇혀 고립되어 가는 나의 영흔 그러나 충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은 끝이 없으셨고， 결국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 

자처 럼 지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나 때문에 마음 고생 

했을 내 주변분들에게 정말 죄송해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은 벌거벗기워 수 

치와 조롱 앞에 무기력히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난 조롱과 수치 

를 받아 죄를 느끼 니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난은 반갑지 않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용 23:10) . 

이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내게 맡겨 

주신 일들을 성실히 일하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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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은 (중퉁3부 교사) 

먼저 부족한 처를 주일 학교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 

와 영광을 돌립니다 중퉁 3부는 제가 충현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곳입니다. 십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어른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일 학교 교사로서 저를 다시 중동 
3부로 불러 주셨습니다. 처음 하는 교사의 직분인지라 두렵고 떨리 

는 마음으로 첫 주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 

다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4개월 남짓한 시 

간동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엔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님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품으라곧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나 .. 자 

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느껍니다. 

처음엔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를 한다’ 라는 생각에 뿌듯해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변화되어 친구들의 전도에 
힘쓰는 아이 ， 찬양핸 것이 즐겁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통일한 은혜를 누렸고， 지금껏 느낄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 

량을 전하는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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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씩 

2 옆 멸 뼈 

직원모집 
권사 2지회월례회 

일시 : 1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김정옥타교집사 

이희국 집사의 장모， 김인숙 집사의 모친， 17교구 수 

지 1구역/4월 23일 별세， 4월 25일장례 

2 ， 지효새타교성도 

지용옥 성도의 부친， 이혜란 성도의 시부， 14교구 신 

도림구역/ 4월 30일 별세 ， 5월 2일 장례 

3 원봉숙타교권시 

정무용 타교장로의 부인 ， 유명호 성도의 장모， 정은 

자 집사의 모친 ， 17교구 매송구역/ 5월 4일 별세 ， 5 

월 5일장례 

교회에서근무할직원을 

Of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호
 
‘ 결

 
1.모집부문 동산t!'격관리인 

(숙식제공) 

미화직 경비직 

2，자격 서|례교인 

3, 저|훌 서류 자필 이력서 

강진수 권강철형 장로， 왕인숙 권사의 아들， 17교 

구)과 최수정 맴최병재 성도， 백영숙 집사의 딸， 효 

성교회 )/ 13일(화) 12:30 갈릴리흘 

2 정종혁 군(정기성 집사， 이군자 권사의 아들， 12교 

구)과 정지영 많정건부 성도， 이상철 성도의 딸， 구 

의교회)/15일(목)13’00 갈렬리홀 

3, 배진호 권배정돈 집사， 이규숙 권사의 아들， 12교 

구)과 최영란 앙(최통훈 씨 ， 한옥자 씨의 딸)/ 17일 

(토) 11:30 강남구 청담동 탑웨딩 1충 (512애100) 

4, 박근호 권박원현 장로， 이옥자 권사의 아들， 성석교 

회)과 노경화 맴노봉기 성도， 정영숙 집사의 딸， 11 

교구)/17일(토) 14:00 성석교회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저|훌처 

• 미용 봉사자교육생 모집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사무국 

'lr 552-8200 
미용전도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자 격 45세-55서|의 세례교인으로 

미용봉사어| 헌신 하실 분 

2 연 락 . 총무 유현순 016-9590-2247 $양캉*# 흥 행 -.~ 

* 김정관 위암목샤는 안삭년으로 훈:7f중압니다.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2(월 I 1 3(화 14(수 15 (목 1 6(금 17(토 I 18(주일) 

설교자/기도자 | 이종철/김영달 | 김영훈/허 오 | 여국근/이인광 | 김교성/김영록 | 서광진/최정남 | 이유진/김정자 | 장 훈/이수경 

예배 담당안내 (5/ 14-5/ 18) 

날짜 여|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5/ 14 수요 I 여성기 한정회 진리 안에서의 자유(요 8:31-38) 안창덕 목사 

5/ 14 수요Il 장훈 김영미 예수그리스도를 만난사람들(요 4:7-19) 이회식 목사 

5/ 16 금요집회 특별찬양(바리톤 이성밴브니엘 여성중창탠유치부찬뺨~) 이종대 김동하목사 

5/ 18 주일 I 위건량 박철구 고난을통한순종(히 5:4-10) 김황곤목사 

5/18 주일Il 고생과수고가다 지난후 외/알토노효영(엄마누옐찬양대 솔로이스트) 고광환 이창호 그리스도의 순종(빌 2:5-11) 나광영 목사 

5/ 18 주일 m 지금깨l 지내용 것 외/소프라노 이하나(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이종철 이계인 고난을통한순종(히 5:4-10) 정현민 목사 

5/18 주일 W 나어느날꿈속을헤메며외/쇼:프라노윤지영싸벤찬양대솔로이스트) 0]λ 。4속。 김종구 그리스도의 순종(벌 2:6-11) 김교성 목사 

5/ 18 주일 V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외/멤옐 오케스트라(지도 장연희) 류병회 조종환 고난을통한순종(히 5:4-10) 정현민 목사 

5/ 18 주일찬양 정진호 전계식 생존하시는 하나님(시 42:2) 김통하 목사 
」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모든교역자가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햄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둥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빌L을 흥t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옹i대i< t성수대i< 

영옹선.Ii~ 

.‘ 르애앙스i앵 
앙싱→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때 

[ 섬·기·는· 분· 틀 l 
l 위임목사 김성관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11:00 1I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l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l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뼈배위원 교구위원징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예배위원 깨3교육위원집 구재부징 찬앙위원징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8교구징 옹시위원징 용째원 훨기도원김 건축위원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1교댐 시링부장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감사위원징 틱이부징 건축위원징 예배부징 15.교구징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행정위원징 직능전도부징 건축위원 14교구장 긴측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9교구징 제1교육위원정 당회부서기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재2교육위원징 입0편짧때징 O땐샘때징 

·목오전 10:00/월， 화， 목 오후 7:00 에 

동문겸비실앞출발하던기도원차랑이 

운행을하지않윌」다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λL‘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1I 오전10:50 

교육관 507호 
I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30 

유아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I 오전 900 
유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망부 오후12:15 갈렬리흘 

*1 긴1 4'-닝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판지하]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 9:0이학생V오후 l때(성샌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훌， 베다니훌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판107호 

고퉁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훌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렬 리 훌 

한송규 김영수 
신혼기징부징 선교위원 

안동현 황의만 
i랑g때부짐 소밍부징 

박덕양 이태식 
새가족부장 정년2부징 

조종환 배춘식 
애H에부정 1a교구징 

최지윤 노영한 
징년1부징 3교구징 

강철형 고제숭 
얘배위원 칭년1부징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응Af위원 기브리상iS원g 전도위원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A맴국징 재1교웹원 재1교육위원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진도위원 때배위원 뼈H~위원 

김영은 
행정위원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ttan없JS 뻐SIa따lsin Engli잉1 ， Chinese, Japanese 때 Sign 뻐guage are avail빼 atthe 앉lVeI1 0’ cIockW，α앙IIp 않fVice， 

and Sri 녀n때n， Chinese, Mongolian, Ru않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왜soava뻐ble at the one 0’ clockW，αship SefViCe 

l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마。T닝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어 H때부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11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김황곤 
7교구 15쿄구 10.교구 1교구 외신부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12교구 13.교구 Jlõ~님 소년부 17교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2주H 중등1부 17교구 유년부 편집국 

정충신 양재웅 
i드。T닙 교육연구원 

· 전도목사 이정철 

l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융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F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입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지 김소연 
l 단기선교사 강기 엽 (스리행)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